
HOME 민주노총

민주성지 짓밟는 광주시청 '비정규 무한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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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에서 일하다 집단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이 17일자로 191일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광주시청은 비정규직이라고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고 여성이라고 능멸하

며, 나이 들었다고 조롱하고 있다"며 고발하고 "이것이 그동안 민주인권을 자랑으로 여기는 광주시에서,

그것도 518 정신을 본받아 지었다는 광주시청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탄식했다.

2004년 3월 박광태 시장이나 다른 시청공무원들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 오기 전부터 갓 지어진 건물의

먼지더미를 뒤집어쓰며 이들은 박광태 시장이 지난 04년 3월 새청사로 오기 전부터 일하던 비정규노동

자들이다. 새벽 6시에 출근 밤 11시까지 일을 했으며 당시 월 임금은 59만원. 더구나 광주시 담당공무원

은 이들에게 자가용 세차를 강요하거나 해고 협박을 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광주시청 비

정규노동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은 "민주투사, 인권전도사를 자처하는 시장이 있는 광주시청에서 비정규직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며 절절한 심정을 표시하고 "그러나 그 바람에 대한 광주시 대

답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여성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집단폭행으로 인권유린했으며 집단해고를 했다"고 분개해 했다.

[사진1]

광주시청의 야만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인지 191일(2007년9월17일-편집자)째, 그동안 이들은

결사단식과 7보1배 투쟁, 노숙투쟁 등을 통해 광주시청의 이율배반적인 노동탄압을 세상에 알려왔다.

지난 6월 26일 박광태 시장은 ‘시청비정규직이 청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청은 되레 고소고발 7건, 시청사 주변 출입금지 가처분신

청 등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5~60대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광주시의 탄압이 악랄해 지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성지 광주

에서 비정규직도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딸아들에게 비정규직의 멍에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지금 광주에서는 시청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 등 무책임·폭력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드세지는 형국이다. 때문에 광주시청 노동탄압도 잠시 주춤거리는 추임새다.



|

https://worknworld.kctu.org/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5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은 "박광태, 당신이 진정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시장이라면 더 이상 시청비정규

직에게 눈물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지난 6월 박광태, 당신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켜 피눈물을 흘

리고 있는 시청비정규직들이 원래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비정규노동자들은 거듭 촉구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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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브라질 MST(무토지농민운동) 노동자들이 광주시청 비정규노동자들이 기거하는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80년 5.18 광주를 기억하면서 2007년 9월17일 광주에서 벌어지는 광주시청의 노동탄압 만행을

듣고 깜짝 놀란다. 특히 스스로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박광태 시장이 저지른 폭행과 인권유린에 충격을

받았으며, 브라질 노동자들은 ‘Solidarity(연대)’를 외치며 함께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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